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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국내 4개의 메이저 조사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 공표하는 전국지표조사의 최근 결과 중 탄핵정국에서 야당도 여당
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의 차기 대통령 호감도를 살펴본다. 대체로 대통령 선거 같은 전국단위 단일 선거에서는 
보수, 진보 양 진영이 이미 진영논리로 투표 성향이 결정되므로, 중도층 표의 향배가 결국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
미친다. 따라서 중도층의 정치 성향 분석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넘버즈에서는 중도 성향이 강한 무당파의 차기 대
선후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. 

•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‘안철수’ 8%, ‘한동훈’ 6%, ‘이재명’ 5% 등의 순으로 모두 10% 미만이었
고, ‘없다/모름/무응답’ 비율이 68%로 사실상 무당파 10명 중 7명가량은 ‘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
다’, 또는 ‘유보적인 태도’를 보이고 있다. 따라서 현재기준 차기 대통령이 누가될지 판단하기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
이다.

※출처 : 엠브레인퍼블릭/케이스탯리서치/코리아리서치/한국리서치, 전국지표조사(NBS) 리포트 제138호, 2025.01.09.(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전화 
             면접조사, 2025.01.06.~01.08.) 
*지지정당 없음/모름/무응답에 해당

[중도층(무당파)의 정치 성향 분석] 
무당파의 68%,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 없다!

[그림] 무당파의 대선후보 호감도 (‘호감이 간다’ 비율, %)

[그림] 무당파*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(%)

※출처 : 엠브레인퍼블릭/케이스탯리서치/코리아리서치/한국리서치, 전국지표조사(NBS) 리포트 제138호, 2025.01.09.(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전화 
             면접조사, 2025.01.06.~01.08.)

• 이번에는 대통령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6명의 인물을 제시하고, 무당층에게 인물 각각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
다. 그 결과, ‘호감이 간다’는 응답률은 ‘한동훈’이 19%로 가장 높았으며, ‘우원식’(17%), ‘홍준표’(17%), ‘이준
석’(17%) 등의 순이었다. 

• 반면 ‘호감이 가지 않는다’의 경우 ‘이재명’이 75%로 가장 높았고, 이어 ‘홍준표’ 71%, ‘오세훈’ 67% 등의 순이었
다. 모든 후보가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.

무당파 기준, 대선 후보 중 호감도 한동훈 1위, 비호감도 이재명 1위!

한동훈 우원식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 이재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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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철수 한동훈 이재명 홍준표 김동연 유승민 오세훈 우원식 이준석 그 외 
다른 사람

없다/모름 
/무응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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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] 무당파의 대선후보 비호감도 (‘호감이 가지 않는다’ 비율, %)

이재명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우원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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